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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일의 
(1)개회식 

口일당송 당신의 성전에서 하느넙이여， 당신의 자벼를 
마시 생각환냐이마. 당신의 이릎처럼 ， 하느닝이여， 당신 
의 찬송이 땅끝까지 마치고， 당신의 오른 손은 정의가 
가득하오이다. 

,. (2) 말씀의 ‘전려l 
디제 1톡서 (이사 66; 10- 14，영향장지 7월호 ‘P. 68) 
보라 냐는 너에게 평화를 강물처렵 보내리라. 
口흥계송 @온 땅은 춤추며 하느닝을 커리라. 
하느닝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다 와서 들으라. 주께서 

내게 하신 큰 일들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울리치지 · 
않A시고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신 하느넙 찬미를 
받우융소서.@ 

디쩌12톱서 (칼라다 아 6; 14-18, 성 서 P . 436) 
내 옴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있마. 

口앓훨루야， 얄캘루야. 그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융 
을 다스리고 그퍼스도의 말씀이 념치는 생영으로 너희 
안에 살리라. 알렐루야. 
口북륨(루가 10 ; 1-12, 17-20 , 성서 P . 154) 
너회 명화가 그 위에 머물리라. 
口심자훌의 기도 
1. 우리에게 많은 순교 복자를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순교 복자 강 대건 신부넙을 하루 빨리 성인풍에 올혀주 
소서 . @주여 .. . 

2. 주여， 우리로 하여금 순교자의 부끄러운 후손이 되 
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 

3. 대사제이신 주여， 새로 난 사제들을 위하여 >l]오니 
그들에게 총명한 판옐력과 겹덕， 그리고 건캉을 주소 
서.@ 

+ 주여， 지금 우리 교회는 당신이 주신 첫 순교 사제 
복자 깅 대건 신부넙의 정신과 용기가 필요한 해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바흘 아시고 들어주시는 주여， 우리의 
구함을 들어 주소서 • 우리 주… @아엔 . 

(3)성찬의 전례 
티성찬석. 口톨힘 
口영섬쳐l송 어려운 일을 하고 무거운 침에 허덕이는 

사랑은 내게로 오라， 내 너회에게 펀히 쉬게 하리라. 
(4)뼈회식 

: 벗 쫓f젤 ?} :웰했 맺 .................... ‘ 

:: F\J싫 감핀 j/1F ; ; 

~，--r ιr.:/ \, /!까 .. \ - ‘ 묵 

강! 욕1..l ’-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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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 * 
대 건정 신 〔大建·精神) 

/ 

7월5일은 한국인 최초의 사제， 우리 한국 사제의 주 
보(主保)이신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신부넙 축일입니 
다. 여기서 김대건 신부닝위 역사냐 업적을 찬양하고 그 
공석을 기록하자는 것이 아니고， 김 신부닝의 정신과 열 
을 되찾아 우리 조국과 영원한 그리스도 왕국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 
오을의 교회， 오늘의 국가， 오늘의 세계는 어디로 가 

고 있읍니까? 유물(唯物)이냐， 유신(有神)이냐， 우방 

향(無方向)이냐는 이러저러한 갑론을박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너」와 「냐」의 영원한 기로에 헤매이는 
인생항혹의 중차대한 문제임을 각성해야 할 혜가 왔음을 
알아들어야 하겠읍니 . 
한국인 사제의 계보를 더듬어 \ 올라가연 앤 첫머리에 

순교자 김 대 건 신부닝 이 있￡니 그는 신앙파 활동력 o 
혹 일생 을 보냈고， f그의 죽음은 또한 광휘 있고 장렬한 

것이었읍니다. 한말로 그는 이릎그대로 크게 셰루는 (大
建) 정신활동가였융니다. 교형자매 및 우리 성직자들윤 
오늘 이 즐거운 축일을 맞아 무엇보다도 「크게 이르키는 
마음J~로 일치단결하여 ‘다양성 (多樣性) 안에 일치， 일 
치얀에 나와 너의 영원한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해야 겠 
읍니다. 그러기 위해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악 힘찬 목소 
리로 외치는 새낭터의 외칭올 상기항시다. “냐의 최후의 
시각야 당도하였A니 여러분은 나의 말융 잘들A시오 . 

내가 외국사랑과 교제한 것은，오직 우리 「교(敎)J를 위 
하고 우리 「천주」릎 위함이있￡며， 이제 축는 것도 천주 

를 위하여 、 하는 것이니 바야흐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 
명이 시작되려 합니마. 여러분도 죽은 후에 영복을 얻 o 
려거든 천추교를 믿A시오. 천주께서는!홈당신을 알아 공 
;영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원한 벌올 내리시는 것업니 
다" (한국 79위 순교 복자천 P. 277) 
친애하올 교형자매 여러붐 ! 
하느넙과 교회 즉， 그리스도 왕국을 크게 세우고자 하 

는 김 신부닝의 외첨에 우리도 대건(大建)해야 할 그 않 
고 않은 오늘의 운제들을 가슴강이 뼈저리게 느끼연서 
예리한 신앙의 해부도를 「냐」의 카승에너 」의가송에， 
하느넙과 교최안에 넣어 봅시다. 
양싱과. 행동의 바혹마터가 「정 OOJ , r만(反)J 

방향올 가르칩니까? 
오늘의 신앙생활。l 앨마냐 에려웅니까? 그러나 「크게 
세우는 마음」이 있마연，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연，←김 
얀드헤아 신부닝의 정신을 본받는마연… 우리 모두 힘차 
게 냐가겠읍니다.엇그제 우리 전주 교구에는 「대건t정신」 
의 삼총사， 새 로:운 사제 3명 이 주의 일군￡로 냐왔읍니 
다. 연이어 청간수 생물이 용솟음쳐 나오듯 금년도， 내 
년도. 내후년도 풍년가를 부르게 ， 되었융니다. 친애하올 
교형차애들이시여， 얼마냐 기쁘고 좋윤 일업니까 ! • i 

이제 우리들은 큰 마음， 큰 계획， 큰 실천 o 로 김 대 

! 건 신부념의 얼을 빛냐게 합시다. 알랭루야 ! 
〈중앙성 당 주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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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숲 정 이 

口대화의 팡장口 

~ '.‘ ※편집자 주※ 1 

풍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 ‘ 그곳 교우들을 기억해 본 적이 있는카? 
; 똑같은 천주교 신자들이연서도 공소에 ‘산다는 이유혜운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내 고뿔이 
남의 엽명보다 더 중한지라 우리들은 자가의 무엇이 아니연 렵게 념겨베리기가 엽다. 그러나 

i 얘기 소개하는 인월공소 이상태 회장닝의 호소를 윗풍A로 그냥 훌려， 버리기에는 마음이 개운치 
i 않다. 한 포도나무률 이루는 형제‘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풍토가 아쉬운 우리의 실 
i 정이고 보연 우언가 새로운 바랑이 붕어야 할、것 같다. 갈려냐간 형제들은 매년 시 1골에 교회를 
지어주는 쿄회가 몇이 된다는데… 
“예수닙께서 언제 헐벗고 굶주렸융니까?" 하고 허풍대는 어려석음을 예수넙께서는 성서릎 동 i 

하얘 우리를 가르치신다창조 마태오 복음 25 : 31-46) 

디김릅동의口 

삼7￥ 호소합니다 

+ 찬미 예수 
존경하옹 교형제위께 공소 풍기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1를 

호소합니마. 벽지 공소 회장은 알선 지쿠에서 15년이란 세월 
동안 교우들과 함께 ，살아오연서， 그동얀 겪어온 경험과 애로 
가 않았언 정， 시정되어야 할 정， 둥둥에 대해 건의 말씀 올 
럽니다. 

우리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섭하다고 개단하는 말을 가끔 
듣는다연 우리 교회에서는 도시 교회와 백지 공소의 격차일 -
지 오륜니다， 

예수닙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단 
식”은 예냐 지금이냐 마찬가지입니다만， 본당 교우닝들께서 
는 신부님들을 모시고， 수녀닙， 천교회장닝을 모시고， 성체 
성사 얀에 계시는 오주 예수닙올 애일 오시연서 어렵치 않게 
영척 신학(훌的神樂)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융은 공 
소 교우플로서는 머 없이 부렵숭니다. 
공소 뇨우들은 춘추 판공 두 차례 간상히 성체 성사를 모 

성 수 밖에 다른 밸‘ 도리가 없융니다 예수닝과 더불어 살고 
성총 지위에 살려연 특옐히 기도와 성사일진대， 성직자 귀한 
공소 교우들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서러움이 북바쳐 요륜니다 
자신들이 신영성체(神領聖1*)라도 하겠지만， 신업 교우들 

이 신령성체를 알리 r없고 비록 살아 있A냐 죽어자는 영흔들 
이지요! 
우리는 예수넙의 정뱅￡로서 악마와 대결해서 싹우는 군대 

라면， 최일선 천방 고지에서 운영을 직전에 두고 척과 대치 
하고 싸우는 공소 교우들이 아넙니까. 
우리 .교회야말로 도시 융성한 교회나 벽지 교회냐 하느닙 

의 콩동체이며 예수닙의 지체임은 두 말할 필요없을 것업니 

.알림. 

이상태(아럭수) 

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렇게만 지내야 합니까? 

• 건의 사항 

1. 천채지변이 있을혜 정부에서는 채해대책본부률 설치하 
고 즉시 얘책캉쿠륭 함은 정부로서 의당히 할 일업니다.우리 
교회에서도 교구를 초월해서 뱀 교구척A로 어혀한 원조치구 
를 설치해서 약한 본당돕기， 약한 공소돕기훈동을 천개하여 
인력 지원이나 물척 지원올 해야합니다. 의타심을 기른다논 
말이 될지 오르냐 남의 힘을 필요로 할 해에는 반드시 도와 
주어야 합니딴. 
모금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가진바 모든 재산은 천주넙께로 

부터 임시 위탁받은 선물이라 생각할혜 천주닙 앞에 과히 안 
색해서는 얀됩니다 프로테스얀 교파에서 는 일개 연 소채지 
까지 목사가 주재하고 천교하는데 반해 , 우리 가폴력 교회 에 
서는 2백영， 3뱅영되는 공소에도， 장차 본당이 될 수도 있 
는 공소에도 천교회장도 없A니 이것이 바로 농촌과 도 
시 격차업니다. 전교회장울 보내주도룩 노력합시다. 

2.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이니， 세미나니， 우슨 강숭이 
있어 쉴새없이 모든이의 마음올 진흥시키는데， 우리 공소셰 
서는 띄정도 없융니다. 신자 재、교육이 필요한 요즈옴 어쩌 

되는 셈인지'" 훨자 자신도 펴정이란 말을 선배 회장닝으로 
터 들었올 뿐업니다. 
교육이 없기에 활동이 없고 활동이 없기에 쿄회발전이 없 

음은 뻔한 일입니다. 뱀 교구적A로 척어도 일년에 한벤 정 
도는 교회 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 쳐 주융소서 ’ 
하는 말씀입니다 . 

(530--':15) 낭원군 동연 안월공소 회 장 

그간 숲정이 연접‘을 도와주먼 깅선희 (데레사)양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숲정이를 떼났융니다. 

그간외 수고에 강사드럽니다. ‘ • 1974. 6. 30 ι숲정이 연칩실 

*교우롤의 건강 관리 센터* * 교월 여러톨의 씹 * 냉Z ‘추억의 집 양 

영진약국 A 타사진관 
‘ ~τi- t E=프: 사진판 

-조제약 천운 

김 율태(베드로) 창 납 수(바오호) 이 준 영(모세) 

O 천동， 성모명원 건너펀 
짧육교옆 중앙 시장통 • 요거리 흥 ， 풍아여판 앞 

천화 @ 6059 (전화 @4577) 천확 @ 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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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정 이 (3) 

口양지쪽口 

醒 천 화 t 

한 상갑(바오로) 

전화는 분명히 현대 운영외 이기이다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통화가 펀다. 성 : 
지어 이데올로기의 대립판계에 있는 워싱턴과 모스코바에 칙통 천화가 개설 되더니 i 
이제는 서울과 평양도 이어졌다. 여러날을 걸려 인연에 천달되먼 소식들이 필요한、 i 
혜에 아주 빠르게 육성으로 천해지나， 이 천화는 접접마다 한 례씩 있어 ‘야 하겠다 
요사이 천주에 새로이 천화가 가켈되케 되어 ， 시내가 온통 난리 (?) 속이다 언제 

쑤터인가 천화는 생활 필수풍의 영역에서 재산 묵록의 그것￡로 옮겨졌다. 이것이 
바로 운제이다. 인감증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선 청약금을 불업하는 첫 i 
날부터 난리가 터졌다. 선착순이라는 이 기말한 조건혜운에 비상이 걸런 칩이 않았 i 
다. 가실 @국 판내는 내일부터 .0국은 10일부터가 운재안데도 선착순이라는 중앙감 ’ 
혜품에 청약금올 불업하는 날 새벽 4시부터 접접마다 비상이 걸리고， 장사진이 늘어 i 

J. ' ~ 서고， 옥신각신 시비가 불꽃을 뤼겼다 3일 새벽에 있었다는 일틀을 들으연 서글프 i 
기조차 하다. 왜 이래야 하는가 ? (※ 다행히 늦게나마 추청제로 방법이 바뀌었옴 
천화가 · 꼭 필요한 가정에 배정되기를 빈다. 모두들 필요해서 청약하겠지만， 툴리 

는 바에 의하연 그렇지 웃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니 더욱 그렇다. 

그런데 건화는 고장이 냐연 벨로 쓸모없는 껏이 되고 만다 통화할 수 없는 진화 
는 천화가 아니기 혜운이다 .우리들 천주교 신자들은 모두 하느넙괴의 직통천화를 한 i 
대씩 가지고 있다 . 기도를 통해서 통화가 되는 천화를 말이다. 그 천화가 제대로 통 ’ 

j 화가 되는지 모르겠다 활발히 통화가 되는지 모르겠다. 옐로 사용하지 않는 천화가 i 
녁 아닌지 모르겠다. 천화 파동을 겪는 차제에 하느닝과 나 사이의 천화 회로를 검사해 
: 보;<~ 

fl 천화가 없￡니 굉 장히 당맙하다. 개인에 판한 일도 그렇고， 학교일도 그렇고， 교 
j 회일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천화흩 청약하고 보니 그렌 난리 속이라， 천화청약에서 
:1 차라리 하느닝의 뭇( ? )을 원어 보고픈 생각이다. 비능률척A로 힘들게 뛰어야 할지 
i 아니연 좀 쉬어야 할지를 말이다. 그러연서도-맨먼저 느7갈 수 있는 것이 이미 가 

、 .~ 설되어 있는 하느닝과 나 사이의 천화 회선의 상태가 걱정스러워 진다.) 
:; 자신의 천화 회로 검 사와 아울러 아직 도 하느닝 과의 천화가 가설되지 않은 사랑을 
j 에게 새 천화의 가설을 위한 청약에 힘쓰자 〈전주 해성 중 고둥 학교 교사〉 

.-7F톨릭 센타 프로그램 ‘ (판장 신부 엽 석 규， 천화 @3498) 

예주 일요일 오후3시 ... 이삭회 (성경 성가. 건천포크송) 

해 주 월요얼 7시 반…메 아리합창단 
해주 월~옥 7시 .. . 영어 교실 

ν 옥요일 8시 ... ... “목요얼 밤에낭 여 젊은이들의 대화) 
ν 금요일 8시 ... ... 헤크레이션(주최 ; 가흘릭 샌타와 J .0 .C.) 
시민상담실」건강， 여성， 외국， 교육， 결혼， 신앙 둥 매주 훨~토 밤 8~9시 

윤
켠
7
 -
햄
 

。
‘-핍
 

“쐐
 
μ
μ
 
뇨
 

(%Nt 

r 

좋은 핵율 많이 읽으면 

입샘을 몇배 더 잘 샅 

수있다 . 

*성 바오로서월 
T.2-7398 

*0| 주간의 성경~ 11(옥〉 성 에네닥또 아R바스 기녕 
7. 8(훨〉 독서 (오셰 2 : 14-16, 19- 20) 독서 (장언 2 : 1-9) 

복음(마태오 9 : 18-?6, 성서 P . . 19) 복융(마태오 19 : 27-29 , 성서 P . 46) 
9(화〉 독서 (오세 8:4-7. 11 -13) . 1 ，2(금〉 독서 (1세 14 : 2- 10) 

복음(마태오 9 : 32- 38, 성서 P . 20) 복;음(바태오 10: 16-23 , 성서 P . 21) 
10(수〉 독서 (요세 10: 1-3 , 7-8 , 12) 1 3(토〉 독서 (이사 6: 1-8) 

복음(마태오 10: 1-7 , 성서 p , 20) 복음(마태오 10 : 24-33 , 성 ,P . 22) 

j i 쐐철도장청부 .>.-- 고급상크백지* | 고릅 선물용 케의 빵 파차 참삶떡’ 창의차·꽃상여 ·업 판 업판부속 
@교무들때게 륙별 훌인@ 일체 쿠111 

대동 페인트 상사 미미 제과소 μ| 관 집 
대 동 지 업 사 ‘ 상엽 은행 옆 (@6589) 

@ 교루톨때게 룩별응가 톨사 @ 
.동문 네 거 리 (풍냥통 l가 17) 미미 예식장 

획 ‘ 명 확 (그레고려요) 천화 @5986 납품 옆 (@391 5) 
천주 남부시장 B동 87호 

도민고(정원) ’ 김 민추(가타리나) (헌호). @ 6691 교흰 85 번 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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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제 인사 밟령 

본 교쿠 교구장이신 김 재덕 주교닝은 사제 서풍을 앞둔 부제닝들이 이벚 여릉방학 동안에 실융의 
갖케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당A로 파견하셨다 

범 선배 부제 -중앙 본당A로， 박중신 부제 -전통， 깅 기 수 부제 -함열 , 한 봉성 부제 -수류j 
강 인찬 부제-우주， 김 동준 부제 -서학동， 이 태주 부제-금산 

2, 중 · 고등 학샘회 프로그램 연구회 (오늘 요후 2시 , 해성 학교) 

여름 방학을 앞두고 갖는 이 모임에 각 본당 학생회 지도자는 울흔 많은 학생들의 참여 바랑. 
3. 성념 행사 (12일〈금) : 중앙성당， 주레…오기순 신부넙) 

@ 오후 7시반 .. . 특뻗 고백성사， @8시'"미사와 강룬1 많은 참석 바랍. 

r、r、

(복차) 
、ι、ι

1. 사도후l 밑월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섬우획 (마음 주일 공식 미 사후) 
3. 서품자에게- 보내 주신 예울， 감사합니다 
교형 자애들께서 모아 주신 예물 (60 ， 750원 상당)울 
지난 3일에 서품된 27분에게 천달했읍니다. 
디지난 주 성마 1말 1펀， 누계 

주일 봉헌금 13 ， 500원， 교황주일 헌금 4 ， 726원 

김영 
미커 

주임 신부 오기훈 
사도회장 조 섬효 

천화 @5238 
권
 구
 썩
 

대
 석
 륙
 

이
 서
 미
 

(상월률) 천화 @2276 
'-''-''-' 

1. 사도획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후) 
빠짐없는 참석 바랑니다. 

21. 자모회 월례획 (공식 미 사후) 
3 .성경 연구 동지회 (오후 3시， 신학생 지도) 
회원들은 천원 참석하시기 바랑니마. 

4. 교리 교사 회합 〔토요일 요후 5시) 
5. 김동준 부제님올 진심으로 환영합시다 . 

방학동안 이리출신 깅 부제닝이 상슐냐오셨융니다.' 
口주얼 봉헌금 11 ， 288원， 교황주일 헌금 5 ， 700원 

월 
g 

주임 신부 
사도회장 

@2651 주임 신부 
(중앙) 천화 @3874 보좌 신부 

'-''-' 사도효|장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박종근 신부님 첫미사 및 서품 축하식 

@ 오늘 공식 미사 (첫미사) 
@ 박신부닝을 위한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3. 첫 엉성체 교리 (다읍주 화요일 요후 5시부터) 
4. ‘꾸리아 월례회 (다음 주일 오후 2시) 
5. 본당 유지가 난관에 몰착했읍니다 ， 
교우금 완납하여 붐당 운영에 협초합시마. 

6. 타 본당 구역 신자는 속히 교적을 옮김시다 
口지난 주일 봉헌금 39 ， 337원， 강사합니다. 

(쉰률) 천화 @3222 효캅 천후 휠 휠 홉 
'-''-' 사도회장 솔재 g 

1. 정 신부님 ， 범 부제님 축하식 (오늘 공식 미사후) 
2. 주일학교 1 일 교장 (이충근 구역장닝) 
3. 유아셰례 (오늘 공식 미사후) 
4. 첫 명성쳐l반 마동 모집 ~ 1 5일〈월〉 부터 , 오후 5시 Y 
5 . 정 신부님 ， 범 부제님 환영 다과회 (13일〈토)， ‘ 
녁미사후) 
성가대 원의 배냄없는 참석 바랑 (주최 : 성가대) 

6. 미납된 교무료올 속히 납부합시다. (재경부) 
7.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후) 
임원과 구역장의 •• }짐없는 참석 바랍. 

8.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반 중 고등학생 미사 
9. 신용 조합 월례회 (마음주일 저 녁 미 사후) 

@ 월례회 참석시 100원이상 출자하시연 추청권 2매? 
와 세탁비누 1장을 발￡업니다. ’ 

@6월분 추첨권을 찾아가세요 
o 임원회 (9일방 8시반) 
口주일 봉헌금 43 ， 310원， 교황주일 헌금 9 ， 735원 

;、，.....、 r...

(노총률) 
'-'、ι、...1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2. 신용조합 월례회 ‘ (다음 주일) 
2. 미납된 괴무글은 속히 납부합시다， 

'4. 박태수씨 고압 분무기 1 대 기증 
요성 주장 옆에서 전북 농약사를 갱영하시는 박태수 
씨에게 본당교우들과본당신부넙께서 감사드럽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합니다. 

5. 신축 성급， 감사합니다 . 
노선옥(마리아) ... 14처 상 약속긍 15만원 
우명씨…3백원 
디지난주 신축 가긍 300원， 누계 1 ， 457 ， 497원 
지난주 신축 성마 2말， 누계 185말 
추헬 봉헌금 15 ， 550원， 교황 주일 헌금 3 ， 200원 

/、/、

(먹진) 
、-'、-'
l. 김종택 부주교님 환송식 (오늘 공식 미 사후) 
그간 어려운 환경속에서 본당을 육성 발천시키신 부 
주교닝께서 교구의 큰일을 하시기 위해 본당을 떠나 
교구청으로 가셨융니다. 부주교닝께 진심으로 감사 
드러며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 신용조합 임원호I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3 교무금은 7월중에 완납할시다 . 
4. 주일굉훌헌금은 정성껏 준비합시다. 
5. 때령회 기금 조성이 부진합니다. 
※ 애령회 성미 1말 4되 1홉， 현금 200원 
口주일 봉헌금 7 ， 700원， 교황추얼 헌금 3 ， 085원 

• 숭 훨 
죠해월 

주엄 신쑤 
사도회장 

천화 @7032 

박종근 
김훌률 

주임 신」흙 
사도회창 천화 @8082 

@ 닭 · 업소 · 야생동물 일체 @ 

호l 상 랑 화 

선물용 케의파 빵 ，파자 ， 참쌀떡 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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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들에 혹벌 불사〉 

획 벌 수(안당) 

낭부시장 닭전 

전화 @ 6C91(교환) 108 

훌 판 사 인쇄 l용 ~보 팡 

전주전심전화국앞 
• 제과 @501l 갓정 @5013 

김 원 준(야고버) 

쩌1월 비싼 톡월의 3념 연속 V. A .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랙스 V 래토프 

仔ft.운양 (엄 한천 
푼의쳐 : 천화 @7692(진북동 어은꿀) 1 ‘ 

’-‘ 


